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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유4사, 연간 5조5000억원 폭리?
국민석유기업 준비위, 정유기업 폭리 주장 … 주주들 설립허가 요청

정유4사가 연간 5조5000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착한 기름 값을 목표로 설립하고 있는 <국민석유기업> 전북 준비위원회는 7월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발족

식에서 4대 정유기업의 폭리를 주장했다.

또 “정부가 해마다 26조원의 석유제품 가격을 거두어들이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최고의 유류비를 지

출하고 있다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

국민석유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석유제품 가격을 20% 저렴하게 공급해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, 전북

준비위는 자동차 소유자 1600만명이 주주(주당 1만원)로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.

또 석유제품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면서 일자리 5000개도 창출할 계획이다.

전북 준비위원회 대표는 김점동 변호사가 맡았고,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, 김광수 도의원, 진태호 전주변호사

회 회장, 김용남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, 원하식 전주대 정치학과 교수 등 1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.

발기인은 주주로 참여하면, 국민석유기업 설립 후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.

인터넷(www.n-oil.co.kr)으로 주주를 모집한 결과 현재 300억원이 약정됐으며, 500억원을 돌파하면 발기인

총회를 열고 정부에 국민석유기업 설립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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